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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하휘호그림
계왕개래(繼往開來옛것을이어새로운시대를열어간다) 앞서간선인

을잇고후인들을 위해 길을열다라는 의미를담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기

록하고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

는 것이 신문이 할 일이다 지령 2만호 발행을 맞은 광주일보는 호남역사의

산증인이나다름없다 광주일보는그간 63년의역사를되돌아보며후인들의

목소리에귀기울이고그들을대변할 수있는 창이 되어주어야 한다 옛 사

람들과 역사적 사건들이 들려주는 교훈도 잊지 말아야겠다 참언론으로 거

듭태어나시대의목소리를들려주는광주일보가돼주길바란다

조선대미술대학및동대학원졸업

광주시립미술관관장역임

조선대미술대학교수및부총장역임

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위원및이사

제22회대한민국미술대전문화공보부장관상

25회몬테카를로국제회화제특별상

금호미술상이인성미술상

황영성 화백

신문은독자들에게가족이나다름없다 어머니의마음으로지역민에게따

뜻한소식을전하기도하고 때로는지역사회에쓴소리를마다하지않는다

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지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경청해야하기도 한다

광주일보지령 20000호라는글자들의형태를단순화시켜하나의구성적

인가족도를만들어냈다 뒤섞인여러가지색은다양한계층의시민과독자

를의미하고 그안에담긴눈에는독자와기자가서로를따뜻하게바라봤으

면하는바람을담았다 2만호발행을축하하며광주일보가지역민을따뜻하

게 바라보고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이슈로 만들어 지역을 선도해 나가는 역

할을충실하게해주길바란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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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휘호 계왕개래

축하 그림 가족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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